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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상하이, 국제운송센터 건립으로 손보시장 발전 기대   

□ 최근 중국 상하이(上海)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

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음. 

  o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<상하이 현대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

위한 국제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에 관한 의견>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

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

토하고 있다고 언급함.

  o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

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,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

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피력함.  

□ 상하이가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상하

이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음.

  o 항구물류 중심지로 연간 물동량이 수 억 톤 이상 되는 상하이는 현재 세계 60여 

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,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

무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 

  o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되어 

있어 운송책임보험, 항구책임보험,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

품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.  

  o 특히, 상하이 항공해상운송보험시장은 최근 관련 보험회사 수가 크게 증가하고 

있는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및 전문인력 부족, 취약한 기

술력, 보험금 배상 문제와 같은 국제상 관례와 불일치하는 자체 규정 등의 요인이 

작용하면서 기대치에 훨씬 밑도는 부진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음.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중국 국무원 홈페이지, 제일재경일보 6/16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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